
TAU-USA 2022 년 12 월 봉사자 (회장)의 기사 

"모든 것이 우선이라면 아무것도 우선이 아니다"라는 속담을 들어 보셨습니까?1 

물론, 우리는 한 번에 회칙의 한 조항대로 살겠다고 공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례 시기나 축일과 마찬가지로 회칙을 잘 

알기위해서는 한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회칙의 다른 측면을 매일 적용하면서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많은 선거 총회에서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새로운 국가 집행 평의회(NEC)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2022 년 10 월, 국가형제회 

평의회(NEC 회원, 30 명의 지구 봉사자 및 국가 영적 보조자 회의)는 다음 3 년 동안의 우선 순위를 투표로 정했습니다: 성소,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우선순위를 정한 지 몇 시간 후, 저는 OFS-USA 국가 봉사자로 

선출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성소 위원회에서 미국 형제회 (OFS-

USA)를 섬기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매우 적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사는 성소에 중점을 둡니다. 향후 기사는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를 다룰 것입니다. 

성소 위원회에서 재임하는 동안 저는 우리 성소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한 입소문을 내기 위한 도구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성소 

도구 키트, 소책자, 성소 기도 카드, 증언, 짧은 연설 (Elevator 

Speech)에 대해서는 국가 형제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평생 가톨릭 신자입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왜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까?  시카고에 사는 젊은 

성인이었던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응은 예외여야 

합니다. 

OFS 회헌 제 45 조는 성소를 증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그리고 

평의회로서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프란치스칸 생활 방식의 타당성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미국 형제회의 각 

구성원에게 우리가 애초에 재속프란치스칸이 된 이유에 대해 묵상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런 다음 형제회가 우리 삶에서 왜 

특별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헌신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명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과 “말씀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2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움직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나는 누가 그 말을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 나는 우리 자매인 전 국가 부봉사자인 매리 비트너가 지난 몇 년 동안 NEC 회의나 미국 

국가형제회 총회에서 이 말을 여러 번 공유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 OFS 회칙 6 조: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증인과 교회 

사명의 도구로 나아가 그들의 삶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1. 수도회의 성소 증진은 모든 

형제자매의 의무이며 형제회 

자체의 활력의 표징입니다. 

프란치스칸 생활 방식의 타당성을 

확신하는 형제자매들은 하느님께서 

새로운 회원들에게 프란치스칸 

성소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 어떤 것도 각 회원과 형제회의 

증언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평의회는 재속 프란치스칸 성소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채택해야 합니다. 

회헌 45 조 


